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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상업부동산 7년 만에 외인 순매도
한국 투자자는 매수세

삼성, 미 생활가전 점유율 사상 첫 20% 돌파

지난해 미국의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

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매도세를 보였다. 중국인 투자자

들의 매물 영향이 컸다.

5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전

날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스 자료를 

인용해 작년 한 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용 빌딩과 쇼

핑센터, 호텔 등 미국의 상업 부동산을 630억 달러어치 

매각했다고 보도했다.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

인 상업 부동산은 487억 달러에 그쳤다.

외국인이 미국의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

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.

삼성전자 생활가전이 미국 시장에서 처음 점유율 20%

를 돌파했다. 소비자 눈높이가 높은 미국에서 세계 최대 

가전업체인 월풀을 4년 연속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

다. 인공지능(AI)과 사물인터넷(IoT) 등을 앞세운 프리미

엄 전략으로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다. 올해는 혁신 가전

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인 만큼 5년 연속 1위 달성이 유

력하다.

5일‘디지털타임스’가 시장조사업체인‘트랙라인’을 인

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으로 2019년 

미국 생활가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20.5%를 기록해 4년 

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. 이는 트랙라인이 자료 집계를 

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로, 연간으로 처음 

20%의 벽을 깬 것이다. 4분기 점유율 역시 21.6%로 분기 

최고치를 기록했다. 15분기 연속 1위다.

제품별로 보면 건조기의 경우 삼성전자가 20.8%의 점

유율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. 4분기 점유율은 21.5%로 

연간 점유율을 상회했다. 세탁기와 냉장고 역시 1위 자리

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 200억 달러어치를 순

매도했다. 또 일본과 캐나다, 영국 등 투자자들도 매도세

에 동참했다.

한동안 급등세를 거듭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점이 주

된 원인으로 꼽힌다. 이에 따라 미국 상업 부동산 가격은 

작년에 2.5% 상승하는 데 그쳤다. 리얼 캐피털 애널리틱

스의 짐 코스텔로 수석부회장은“사이클상 현재 위치를 

고려할 때 (부동산)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.”고 시장 상

황을 설명했다.

한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보였다. 여기에는 한국투

자증권과 삼성SRA자산운용이 인수한 4억7천500만 달

러 규모의 뉴욕 맨해튼 오피스 빌딩이 포함된다. 

를 유지했다. 세탁기는 연간과 4분기 점유율 모두 20.5%

를 기록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. 특히 건조기와 같

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드럼세탁기는 연간 29%, 4분

기 27.5%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2위와의 격차를 벌렸다.

냉장고 역시 지난해 연간 점유율 23.7%, 4분기 점유율 

25.5%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. 대표 프리미엄 제

품군인 프렌치도어 냉장고에서는 연간 점유율 32%, 4분

기 점유율 34.9%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. 전자

레인지의 경우 지난해 점유율 14.5%로 2위를 차지했다. 

상단에 쿡탑, 하단에 오븐을 탑재한 레인지 시장에서도 

17.5%로 2위였다.

삼성전자는 올해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혁신 가전

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라, 시장점유율은 더 상승할 것

으로 기대된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선보인‘프로젝트 프

리즘’의 첫 번째 작품인 비스포크 냉장고를 미국을 비롯

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고, 최근에는 2탄인 그랑데AI 세

탁·건조기를 공개하고 국내·외 시장에 순차 출시 중이

다. 올 상반기 중 3탄도 공개할 예정이다.

애플워치, 스위스 시계 
판매량 제쳤다

지난해 애플이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가 판

매한 것보다 많은 애플워치를 판매한 것으로 

나타났다. 전문가들은 스위스 시계 산업이 스

마트워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.

6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더버지(The Verge)와 

CNBC 등 주요 외신들은 시장조사기관 스트

래티직 애널리틱스(SA)를 인용해 애플이 지난

해 스위스 산업 전체에서 판매된 손목시계보

다 더 많은 애플워치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.

SA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은 전 세계에서 약 

3,100만 대의 애플워치를 판매했다. 반면 스와

치(Swatch)와 같은 스위스 브랜드들은 2,100

만 대의 손목시계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.

지난해 애플워치의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

해 36%가량 증가했다. 이와 관련해 SA의 스

티븐 왈처 선임 애널리스트는“매력적인 디자

인과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술, 유용한 앱(애플

리케이션)의 조합은 애플워치가 북미와 서부 

유럽,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게 했다.”고 분

석했다.

스위스 브랜드 시계 판매량은 1년 전보다 

13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 닐 모스튼 SA 

전무는“아날로그 손목시계는 높은 연령대에

서 여전히 인기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스마트

워치로 쏠리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SA는“스위스 브랜드들이 스마트워치에 영

향을 줄 수 있는 창이 닫히고 있다.”면서“스

와치나 티소(Tissot), 태그 호이어(TAG Heuer)

와 다른 브랜드들의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.”

고 지적했다.

애플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선보인 애플

워치는 아이폰, 아이패드, 맥 컴퓨터와 함께 애

플의 대표적인 상품이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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